
지가사끼방적 - PV에 복합섬유 중심으로 한 120점 출품 

지가사끼(茅 崎ケ )방적은 2007년 2월 20일부터 개최된 프르미에르비전

(Premiere Vision; PV)에 “노스텔지어(nostalgia) 앤 모더니티(modernity)”를 테마

로, 리넨(linen)이나 실크와 합섬의 복합(複合)섬유를 중심으로 한 신규개발상

품을 120점 넘게 출품하였다. 

섬유의 굵기가 고르지 않아 울퉁불퉁한 특징이 있는 리넨 100%의 텍스타

일은 다이쇼(大正)시대와 비슷한 클래시컬(classical)한 분위기를 만들어낸다. 

천연섬유와 큐프라(cuprammonium rayon)나 폴리에스터 등 화합섬(化合纖)을 

얽히게 한 타입(type)은 날카로운 반발감(反撥感)과 미끈거리는 느낌을 융합

(融合)한 아주 새로우면서도 독특한 촉감을 보여주고 있다. 

2007년 추동절용 상품부터 구주시장에 정통한 텍스타일디자이너를 채용하

였다. 약 60%의 주요고객에 초점을 맞춘 제안으로 한층 더 수출을 확대할 

계획이다. 동사(同社)는 일본이 자랑하는 달인(達人)의 힘과 시장을 충분히 

잘 이해하는 크리에이터(creater)의 발신력(發信力)을 합쳐, 일본발(日本發)이

나 지가사끼발의 오리지낼리티(originality)를 만들어내고자 끝없이 노력하겠다

고 기세를 올리고 있다. 

동사는 스테인레스(stainless)섬유를 사용하거나 중량을 잘 관리한 울압축

(wool壓縮) 등 유럽의 감성(感性)이나 기후풍토(氣候風土)를 고려한 일본의 

발신력에 높은 평판을 얻고 있다. 

고감도를 첫째 특징으로 하면서도 럭셔리브랜드(luxury brand)로부터 어느 



정도 크기의 로트(lot)를 만들고 있는 브랜드까지 고객이 넓어지고 있다. 앞

으로도 5년간은 구미수출을 가장 우선적인 사업으로 정하고 추진해 나갈 것

이다. ♣ 

 


